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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면서 보장격차(Protection Gap)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임

∙ 보장격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과 보험을 통해 실제 보장 가능한 금액 간의 차이를 의미함

∙ 유엔 세계기상기구(WMO)에 따르면 2024년은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으며, 약 150건의 전례없는 

극한 기상현상이 발생해 2008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8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함1)

- 필리핀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6개의 태풍이 연이어 상륙했고, 두바이와 스페인 발렌시아 등 예상치 못한 

지역에서도 극심한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나타남2)

∙ 실제로 2024년 글로벌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3,180억 달러에 달했으며, 이 중 57%가 보험에 가입

되지 않아 약 1,810억 달러 규모의 보장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3)(<그림 1> 참조) 

- 2024년 글로벌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총 1,370억 달러에 달했으며, 특히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한 

허리케인 밀턴과 허리케인 헬렌은 해당 연도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남긴 자연재해로 기록됨(<그림 2> 참조) 

∙ 또한 경제적 손실은 연평균 5~7%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, 2030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보험으로 

보장되는 비율은 25~35%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

<그림 1> 글로벌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<그림 2> 글로벌 자연재해로 인한 지급보험금 추이 
(단위: 십억 달러) (단위: 십억 달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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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WMO(2025), “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4”

2) Munich Re(2025), “Climate change is showing its claws:The world is getting hotter, resulting in severe hurricanes, thunderstorms and floods”

3) Swiss Re(2025), “Natural catastrophes: insured losses on trend to USD 145 billion in 2025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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뿐만 아니라 물류·농업 분야의 공급망 리스크와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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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해외에서는 파라메트릭 보험4)이 단순한 자연재해 보장에 그치지 않고, 물류·농업 분야의 공급망 중단, 사이버 

위협 등 다양한 리스크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5)

∙ 뉴욕 브루클린에 기반을 둔 오토노미(Otonomi)는 2023년 3월부터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화물 및 운송 

지연으로 인해 기존 보험으로는 보장받기 어려운 손실 비용을 보전해주는 ‘항공 화물 지연 파라메트릭 보험(Air 

Cargo Delay Parametric Insurance)을 판매 중이고, 2025년 하반기에는 트럭 운송 지연을 보장하는 보험상품

도 출시할 예정임

- 오토노미의 플랫폼은 실시간 물류 데이터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기술을 활용해 배송이 사전에 정해진 

시간보다 지연될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됨

∙ 런던에 본사를 둔 키타어스(Kita Earth)는 2023년 1월부터 탄소 크레딧을 선구매한 구매자가 자연재해, 프로젝트 

실패 등으로 인해 약속된 탄소 감축 실적을 받지 못할 경우,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‘탄소 구매 보호 보험(Carbon 

Purchase Protection Cover)’을 판매 중임

- 2024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맹그로브 탄소 크레딧 프로젝트에도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, 

12월에는 탄소 시장 전반의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능동형 리스크 모니터링 서비스를 출시함

∙ 프랑스의 데카르트 언더라이팅(Descartes Underwriting)은 2024년 3월부터 연 매출 5,000만 유로 이상인 중

소기업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사업 중단 및 운영 손실을 보장하는 ‘사이버 셧다운 보험

(Cyber Shutdown Cover)’를 판매하고 있으며, 2025년에는 1억 4,1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함

- 이 보험은 계약 위약금이나 부패하기 쉬운 운반품 손실 등 기존 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운 항목까지 포함하며, 

최대 3주 이내에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

○ 한편, 정부와 국제기구도 전통적인 민간 보험회사만으로는 자연재해 리스크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, 

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장격차 해소와 파라메트릭 보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

∙ 아프리카·카리브해·태평양·동남아시아 4개 지역의 정부가 참여하는 지역 리스크 풀(Regional Risk Pools)은 

2025년 4월 글로벌 쉴드 설루션 플랫폼(Global Shield Solutions Platform)6)과 470만 유로 규모의 공동 보조

금 계약을 체결했으며, 이를 통해 공동 위험관리 설루션 개발,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임7)

∙ 국제보험감독자협회(IAIS)는 2024년 10월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, 각국 감독당국이 파라메트릭 보험 활성화를 위

해 규제 체계 개선, 상품 표준화,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8)

∙ 유엔개발계획(UNDP)와 글로벌 보험회사 제네랄리(Generali)는 2024년 10월 공동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파라메

트릭 보험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보장격차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9) 

4) 파라메트릭 보험(Parametric Insurance): 지수형보험이라고도 불리며, 천재지변 발생 시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강수량이나 진도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

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, 신속하고 간편한 보상 절차가 특징임 

5) SOSA(2025), “Why parametric insurance is gaining ground in covering hard-to-insure risks”

6) 글로벌 쉴드 설루션 플랫폼(Global Shield Solutions Platform):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난 발생 시, 취약국가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

국제 협력 플랫폼으로, 독일 정부와 G7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, 파라메트릭 보험과 같은 기후위험금융 수단을 통해 재정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

7) Reinsurance News(2025), “Parametric risk pools secure €4.7m grant to enhance climate resilience collaboration”

8) IAIS(2024), “Uncertain waters: can parametric insurance help bridge NatCat protection gaps?”

9) UNDP·Generali(2024), “Parametric insurance to build financial resilience”


